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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임찬규, '커리어 하이 + 우승'을 위해 큰 계약 체결 가능
거물급 FA들이 속속 계약을 완료하고 있는 가운데, 선발 투수 임찬규(31)도 대박 계약을 기다리고 있
습니다.

임찬규는 지난해 자유계약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FA 가입을 앞두고 6승 11패 평균자책점 5.04로
부진했고, 가치가 낮다고 판단해 FA 재가입을 선택했습니다.

임재웅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시즌 초반 롱릴리프로 선발 출전했지만 선발 투수들이 연달아 부상을 당
하자 로테이션에 자리를 잡았고, 30경기(선발 26경기)에 출전해 14승 3패 평균자책점 3.42의 역전 드
라마를 성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임찬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원 소속팀 LG의 통합 우승으로 다시 한 번 가치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FA 시장에서는 여전히 필수 자원이라면 큰 금액을 제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롯데맨으로 남기로 결정한 전준우는 상당한 나이에 기용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47억 원의 계약을 체
결했고, 한화행을 선택한 안치홍은 4+2년 72억 원의 거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펜 강화가 시급한 삼성은 김재윤을 KT에서 영입해 4년간 58억 원을 지불했고, 두산에 남기로 한 FA
최대어 양석환은 4+2년 만에 78억 원이라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장에 남아 있는 대형 선수로는 임찬규, 함덕주, 홍건희가 있습니다. 이 중 함덕주와 홍건희는 불펜 멤
버로 분류되지만 선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는 임찬규만 눈에 띕니다.

문제는 꾸준함입니다. 임은현은 데뷔 이후 LG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지만 들쭉날쭉한 컨디션으로 인해
단 한 경기만 맡기는 것이 불안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전 한국 시리즈의 3차전입니다. 임은 당시 선발 투수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마운
드에 올랐지만, 3.2이닝 동안 6피안타 3볼넷 1실점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투구를 선보이면서 조기에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주소킹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찬규는 아직 31세로, 그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4년 계약을 체결하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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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을 입지 않는 한 계약 기간 내내 꾸준한 출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발 라인업 보강이 시급한 팀이 임찬규 영입 경쟁에 나선다면 가격이 급등할 것입니다. 여기에 원 소
속팀인 LG도 임찬규 잔류에 전념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대박 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8 시즌이 끝난 후 FA가 된 SK(현 SSG) 포수 이재원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